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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는 순교를 눈햄l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내어 그리스도 

인혐l게， 또한세상을향해서 외친 복음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혐l 

게， 특별히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 

에게 말하고 있다. ‘，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근심하게 

되지 않을수 없었으나오히려 크게 기뻐하 

도다!'(멤전 1:~6).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잠시 근심하는 성도들의 현실을 인 

정하면서도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 준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자링히는자들아나그네와행인같은너희를권하노니 영혼을거스려씨우 

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벤전 2:11). 그렇다. 실로 우리는 이 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이다. 닐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씨우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흔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 

하고있다. ‘나그네와행인같은너희를권하노니 영흔을거스려씨우는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다면， 나그네와행인같이 이 땅을살아가는우리에게 요구되는의무와 

태도는무엇일까? 

본향을그리워하며살아야한다. 

영혼의씨웅터에서살아가고있는여러분들이여 항상주님만을뻐+보라!영광의기 

약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 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란다. 왜냐하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고햄l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자라난 고향! 직접 체험했기에 여전 

히눈에선한그곳!그러기에 결코잊을수없고늘돌아가고싶은곳!그곳이바로고향 

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의 본향도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늘의 본향을 그 

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골 3:잉. 비 

록 바쁘고 분주한 현실의 생활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늘 본향을 늘 

바라보이야할것이다. 비록우리의 발은흙을딛고서 있거나시벤트바닥위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저 황금， 보석， 수정으로 단정된 하늘 길을 걸어야할 것이다. “그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쩨 21:18).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히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 

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잉.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라.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은 저 하늘 본행11 비할 때 정말 아무 것도 아니대계 22:1-잉. 그러니 더 이상 썩어 

질 땅의 것을 뻐}보지 말고 저 영원한하늘본향을그리워하면서 이 땅을살자 모든것 

이 변화될 저 아름다운하늘의 본핸 그곳을향하여 한걸음씩 걸어가도록하자. 

나그네로서 구별된삶을살아야한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완전히 구별된 팩하신 족속’ , 

‘왕같은제사장’ ， 거룩한나라 ， 하나님의소유된백성’으로살아기는것을의미한다 

(벤전 2:에. 이 놀라운 특권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들은 인간의 법이나 제도로 만들 

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이나 인격으로 다듬어진 것들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 

도의 십^~: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로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스도의보혈을통해주어진것들이다.우리는이러한선물을받고그리스도와하나 

로 연합되었다. 이처럼 세상괴는 분리되고 

그리스도와는 연합된 나그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아직도 이 세상으로부터 존 

경받기를 원하는개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를 추구하며 사는가? 그러한삶은 창기의 삶 

이나 다름없다{고전 6:16,17). 구약의 백성들 

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반드시 옷단 귀 

에술을만들어달고청색끈을그귀의술에 

더하였다{민 15:3에. 하나님의 백성은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 

는우리들은겉으로드러나는옷이아니라우리의속미음과삶을예수그리스도의은혜 

로단장하고구별된삶을살아야한다. 

성령의 통치를받으며 살아야한다. 

나그네의삶은우리가우리자신의삶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오직성령께서우리의 

모든것을주장하시는삶이다.언제까지인개저히늘의영원한본햄l 이르는그날까 

지이다. ‘저는진리의 영이라세상은능히 저를받지 못하나니 이는저를보지도못하고 

알지도못함이라그러나너희는저를아나니 저는너희와함께 거하심이요또너희 속 

에 계시겠음이라’(요 14:tη. 이 말씀을자세히 읽어 보라. 이 세상과그리스도인들은분 

명하게 구별된다.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 

나그리스도인들은성령을알고그분의 인도와통치를받는다. 그렇다. 만일우리가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로서 실。tZ!다면 우리는 성령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점검해보고돌아보도록하자. 우리는성령의 인도와통치를분명 

하거l 체험하고 있는7}? 나그네의 삶은 고달팩나 알수 없는 길을 71는모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 

시리라?'(요 14:2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멋있는 나그네이 

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l 되었고 영원한 

히늘의 본향을상속받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디엽 2:8,10). 그리고 그 
모든 길읍 성령께서 핸 비춰 주시기 때문이대고전 2:삐 따라서 나그네의 삶은 성령 

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싫벨 수밖에 없다. 

믿음의길을걸어야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은 슬픔과 눈물의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처음그길을시작히는때에는그길로불러 주신하나님의 은혜에 대한감격과 

감사로 찬송하고， 그 길을 걷는 중간 중간에는 성령의 통행하심과 인도히점에 대한 감 

격과감사로찬송하며， 그길을다마친후에는히늘에 예비되어 있는의의 면류관을바 

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는 길이다. ‘내가 선한씨움을씨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마 

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아니라주의 나타나심을사모히는 

모든자에게니라’(팀후 4:7 에.그러므로우리는이복된길을걸어야한다. 곧멸망할이 

세%에 소망을두지 말고， 저 하늘의 본향을그리워하며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나그네처 

럼 구별된삶을살아야할것이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길을창미하며 걷게 히옵소서. 

아멘! (21α)4. 6. 30. 수요절교 우{암목사님) 

기도는 우리의 호흘이며 

삶이 되어야 홀tLl대글 4:2). 우 

방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 새롭게 단장된 기도의 골방 “24시간 연속 기도설"(본당 113호) 
이 열릴 것입니대콜 4:3). 무엇 

보다도 보혈의 주님을 만날 수 %압니대딩전 4:5). 새롭게 단장되었다고 해서 한 번쯤 구경히러 리 삶의 원동력， 교회 시역의 중심에 기도가 지리잡아야 흡tLl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들처럼 남웰|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71도가 되어^i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수님의 말 

씀을 새겨야 홉κ|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농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이버 

지께 기도히라 은밀한 중에 보사는 네 이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01와 같은 은밀한 기도의 

골농버| 우리 교회에 %압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 24시간 연속 기도 

실 ! 이 은총의 장소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더욱 7 15:와 말왕11 집중할 수 있도록 1요용 책상 

가는 장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과 영이 새로원자는 은총 

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대행 8:22). 나의 뜻01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켓서|매매가 되어야 홀tLl대마 26:영1). 

1년 365일 24시간 기도의 꿀방 은혜의 장소는 열려 %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가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자는 믿음으로 01곳에 와서 주님과 교저봐고 신선한 보혈의 공기를 공급받기 

을 두었습니다 그야 말로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는 골농에| 되었습니다 를 비랍니대골 1:아. 또한 찬앙위원회 시무실0101 기도실 옆으로 소망부 교사실은 교육관 303 

이 기도의 골빙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대실후 1:11). 01 기도의 골 호로 이전되었으니 이용에 칙오 없으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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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때r Next Su빼 

IIBUTWHO 00 YOU SAYTHAT 1 AM’FII 

(27)And Jes,us went out, along with His discψles， to the villages 01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way 
He question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people say that 1 am?" (28)And they told Him, 
saying, “lohn the Baptist; and others say Elijah; but others, one 01 the prophets." (29)And He 
continued by questioning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1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Thou art the Christ. "(30)And He warned them to tell no one about Him. (Mark 8:27-30) 

As Jesus lourneyed with HlS d|SChes to the V|||ages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them, “ Who do people say that I am?" (v. 2기. 

His ministry visits throughout .the regions of Galilee, Judea, Oecapolis, 

and Perea caused people to talk about Him and form certain views. 

The mighty miracles and godly teachings of the Son of God affected 

people in different ways. Some thought about the Messiah selfishly, 

using Him for their benefit and not God’s glory. Others looked at Him 

as a worldly Messiah . A few filled their bellies with His power and 

authority, but not their hearts . Still fewer recognized Him as the 

Provider of salvation, Oeliverer of sin, and Protector against evil 

When we look back a few verses form today’s message, we find 

Jesus at Bethsaida, a seaside city located on the north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8:22) . After He healed the blind man here. He walked 

with His disciples to Caesarea Phillipi , a city about 25 miles north 

Bethsaida, built by Herod Philip in honor of Caesar Augustus. This 

metropolis had many temples to worship their different gods, most 

especially Greek gods . It was a world known location filled with 

religious power. After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healing many sick people, as He headed into its villages,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these people thought He was. Their responses were 

ve이 similar to those we find in today’s world . Whether in Asia, U.SA, 

Europe, Middle East, or Africa, those who know of Jesus think of Him 

as a great man, wise teacher, and significant leader. Religious officials, 

like those in Caesarea Phillipi , talk about Him and form professional 

opinions. Unfortunately, professional opinions are not always right, and 

many times dangerous. Even Christian theologians vary in their 

viewpoints, many professing half-truths with half deceits, which lead to 

very wrong outcomes 

In Caesarea Phillipi , some religious spokespersons thought Jesus 

was John the Baptist (v. 28). Their expert knowledge on Jewish religion 

brought them to this judgment . Like Herod the tetrarch , they 

recognized Jesus' spiritual power (Mt. 14:2). Herod knew John before 

He had him killed . When he heard the news about Jesus, he thought it 

was John incarnated. These people related John and Jesus ' message, 

“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o mean that they 

were the same person (Mt. 3:2; Mt. 4: 1 기. Today, many seminaries and 

churches teach the wrong things about Jesus, like connecting faith 

and mindset led them to look at and talk about Jesus as if He were 

Elijah . 

Still others in Caesarea Philippi regarded Jesus as "one of the 

prophets" (v. 28). They knew the words, “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Mosesl from among you , from your 

countrymen, you shall listen to him" (01. 18: 15). They remembered God 

saying, "1 will raise up a prophet from among their countrymen like you 

[Mosesl, and 1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shall speak to 

themall that 1 command Him " (Ot. 18:18). Surely, to them, this prophet 

was Jesus. They viewed Him as a man to listen and follow after. They 

wanted to receive grace through human effort and power. His 

teachings were great and He had tremendous religious value . He 

contributed much, and they were willing to abide by Him as martyrs 

The only problem was that they did not find out He was the Son of 

God; they just looked at Him as a respectable man of God. Like the 

people in Jesus: hometown, who Jesus wondered at their unbelief, 

they could not see His divinity, only His humanity (Mk. 6:3, 6) 

After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the people of Caesarea Philippi 

thought He was, He turned around and directly asked His disciples, 

“ But who do you say that 1 am"(v. 29)? Right now, Jesus Christ wants 

to know who you think He is . From this question , whatever yQur 

answer, comes a critical result that determines your eternal destiny. 

Simon Peter answered it, “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Mt. 16:16). Do you have this kind of answer in your heart, or do 

you look at Jesus for fame, fortune, and respect. Perhaps, you think of 

Jesus in professional terms to fit your intellectual level , or maybe, you 

just think of Him as someone you can use to get what you want. I do 

not know what you think. AII 1 can tell you is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was born of the Holy Spirit (Mt. 1: 18). He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 :21). 00 you believe it? 00 you believe that 

Jesus can save you by delivering you from your sins, α do you believe 

in Him so that He can give you earthly blessings? 

My dear friend, the Bible tells us,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II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n . 1 ’ 1-4). Jesus Christ is 

the Word of God. He is Life! He warned His disciples, "Watch out!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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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획는 u를 누구라 흩}느u 

(27) 예수와 제자들01 가이사랴 빌렵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α8)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막 8:27-30) 
11성판옥사 

나를누구라하느냐? 

7에λ}랴 빌립보 여러 미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 

다. ‘~t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7’(잉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데기볼리， 

베뢰아지역을두루다니시며 복음을전파하자사람들은주님에 대한말들이 많。μl 

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행한 놀리운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해 사 

람틀의 반응은각기 달랐습니다. 어떤사람들은메시야를하나님의 영굉이 아니라자 

신의 이익을위해 이기적으로이용했고 어떤사람들은세싱적인메시야를원했습니 

다.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배를 채웠지만 결코 자신들의 마음속에 주 

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램f이 .:J.7t 구원을 베푸시며， 죄를 
사해 주시며， 악으로부터 자신들을보호해 주시는분이라는것을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뱃새디에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뱃새다 

는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대막 8:2잉. 예수님은 이곳 뱃새다에 

서 소경을 고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져 있는 가이시랴 빌립 

보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기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 

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로 이방신 특히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산당이 많았습니다. 때 

문에이곳은종교적인색채가강하기로이름이나있었습니다.예수님은하나님나라 

의 복음을 전파동씨고 많은 병지를 고치신 후 7에λ1랴 빌립보 미을로 향해l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밀히는지 제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현대 

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악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등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가리켜 위대한사람， 지혜로운선생， 영향력 있는지당}라고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종교 지도지들처 럼 현대의 종교 지도지들도 나름대로 주 

님에 대해 전문적인소견을가지고있습니다. 유감스러운것은전문가의 견해가항상 

옳지만은않다는사실입니다. 많은경우그들의 말은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조차도 각자 보는 관점이 다OJ'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몇몇 종교 지도지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28절). 이것은 유대교의 정통피들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분 

봉왕헤롯처럼그들도예수님의영적인권세를인정했습니다{마 14:2). 헤롯은요한을 

처형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때 죽은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시람들 

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회 

개하라 천국이 7t71r웠느니라”라는 말이 두 사림어 같은 인물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대마 3:2; 4:17).오늘날많은신학파+교회에서예수님에관해잘못가르 

치고있습니다.그것은믿음과세상적인성공을연관짓는가르침입니다.이러한해석 

은전문성은있어보이지만실제로는잘못된해석일뿐만아니라많은신자들을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이꿀고 있습니다. 

엘리야 

기아시랴 빌립보의 또 다른부류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잉8절). 이 

성경 전문기들은말라기 4:5을들어 설명했습니다. “보라여호와의 크고두려운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제로 그탈1 예수님을 엘리 

야라고 믿었던 것은아니었습니다. 그것은단지 그들이 심사숙고한끝에 내린 결론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살아계신참신이라는것을만 

빙에알린선지자였습니다. 그는바알선지자들과맞서싸워승리했습니다.엘리야가 

비가내리지 않기를기도하자오랫동안비가내리지 않았고 다시 비가오기를기도하 

자놀랍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적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펙으로 

자신과사르맛과부모자가먹었습니다. 이것은예수님께서보리먹다섯개와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것과 비슷합니다. 자칭 지혜자요 지식인이라고 여기던 사 

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와 사고방식을 바탕으 

로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중의하나 

가이사랴빌립보에는예수님을‘전지자중의하냐’라고생각히는사람도있었습니 

다{28절).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중에서 나와같은선지자하나를너를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그를들을찌 

니라’(신 18:15).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 
으키고내 말을그 입에 두리니 내가그에게 명히는것을그가무리에게 다고하리라” 

(신 18:18). 분명히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자 
신들이 청종하고본받。바할 인물로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힘으로은 

총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고 종교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그들은자신댐게많은유익을끼친예수님을순교자로여기며기꺼이 

따르고자했습니다. 그러나한찌 문제는그들。l 예수님께서 바로하나님의 0띔이 

라는시실을알지 못했다는것입니다. 그들은단지 예수님을하나님이 보내신존경할 

만한시람정도로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전혀 믿지 않았던 고향사람들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바라보지 못하고단지 그분의 인성만을보았던 것입니다띤t6:3，α. 

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 

예수님은가이사랴 빌립보사람들이 자신을누구라고하는지 묻고 난 뒤， 돌이켜서 

제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내’(29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 

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운명은결정됩니다. 시몬베드로는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그리스도시 

요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시니이다”까 16: Ji히. 여러분은마음속으로이런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명성이나 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 

러분 중에는 어렵고 세련된 전문 용어로 예수님을 설명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는여러분의생각을알지못합니다.제가해줄수있는말은예수님은하나님의아들 

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대마 1:18),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대마 1:21).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 
방시키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을 믿습니 

ηt? 

말씀과생명이신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01 하나 

님과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곧하나님이시니라그가태초에 하나님과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 

니라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사람들의 빛이라’(요1:1-4). 예수그리스도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제지들에게 디음과 같이 

경계하셨습니다. “ ... 삼가 바라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막 
8:15). 성도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의 지식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오 
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합니다. 또한 완전한 진리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힘이라’(벤전 2:잉. 오늘 교회를 나서는 성도 여러분 

모두주님의은총속에서 걸어가시길바랍니다 “지금내가너희를주와및그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1.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햄을 입은 모든 

자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1리라’(행 20:3잉. 아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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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문 l 장로 할힘 

Thank you Lord Jesus . 

for using the worst sinner 

Centurion Crucifier 
어찌 다감사하오리이짜? 

죄인중의괴수를사용하사 

to declare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의 성자뿔子)되심을 선포하시다니요. 

Thank you for using me, 
어찌 이루 감사하오라이까? 

미천한저를사용하시고 

.and all who fall short of your glory. 하나님의영광에못미치는우리모두를사용하시다니요. 

Open our hearts 사랑하는주여， 

dear Lord to proclaim to other people 

that You truly are the Son of God. 

우리마음문을여시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소서. 

Let Your Holy Spirit gives us the words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업에 전할말을주소서. 

to tell the simple gospel story of Gods loving act 

of reconciliation of men to Himself in You, 만언을 위허·여 사셨고 죽으신 당신， 

His Son, our Savior, 
who lived and died for all men. 

Like the centurion,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당신 안에서 

좌인들을화형의 킬로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역사! 

그확실한복음의 진리를선포하게 허소서. 

let out mouths confess Your truth. Amen. 백부장처럼 

Rev, Kim Sung Kwan 

l 은퇴를 앞둔 장로가 고백하는 십I까 복음 l 

우리의 입도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우|임목사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마 27:45-54 / 2003.10 ,5 설교 후에 드렀던 기도문) 

“.x L든 .L- 나의 /하나납이Â/랴’'( )./118:28)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한 평생 섭긴 시간들을 되새겨 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십 

자가의 은총이었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시 111:28) 

의 고백은정년으로시무장로은퇴를앞둔시점에서 말하고싶은간증입니다. 왜냐하면주 

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러한 귀한 시간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엠 2:3)이며 여전히 죄인인 자를 구원승}여 주셨으며 때를 따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 

신십자가의 은혜가참으로크고클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벽돌한장한장옮기면서 예배당을짓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기억으로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로로 장립되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했지만 오히 

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힘이 있었기에 진실로 회개의 

자리에 겸허히 설 뿐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특별히 예배 

위원장으로 섭기게 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배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 

다.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더 성실히 준비된 예배 보혈의 은혜로 지유하며 진리 가운데 드 

려지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더 풍성해졌으면 히는 미옴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영으 

로 부르는 찬송， 헌신과 다짐을 갖는 기도 등 모든 순서에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침썩하는 

옹성도들이 되기를기도할뿐입니다. 

서 갈등이 있었고교회의 이름을자랑하며 큰교회에 있다는것으로만족하고자부했던 어 

그러진신앙생활이었지만이제는자기를부인하며분명하게외칠수있는것은십자가복 

음 위에 든든히 서 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실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음의 일문이 되었다 

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단을 통해서 늘 깨끗한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를 드렬 때 

마다마음속에벅차오르는감사와기쁨은분명귀한것이었습니다. 

함께 섬겼던 많은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 분도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분 

들01 있습니다. 그 때의 상햄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01 존재했던 것 같지만은퇴를 

앞두고 돌이켜볼 때 말샘l 순종하지 못뺨l 있었으며 주님의 선하신 뭇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뭇을 이루어 가시는 대속의 역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있었음을볼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 

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 

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흰마 

결코 짧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어 25 :21)이라 일컬음을받는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진국 (예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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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협해보지 않고는 

그 땅은 선교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고 하여 큰 걱 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곳으로 

떠났다. 도착한 날 밤에 생전 처음 2층 버스를 타고 선교지로 이동을 했다. 차 안의 

지독한 냄새를 견디며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버스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아침에 도 ’ 

착하니 온 몽이 매를 맞은 듯 피곤하였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굳게 다짐하고 기도했다. 

피곤한몸이었지만복음을 전하러 나섰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주위의 자연이 

정말 깨끗했다. 자연을 보노라면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가 절로 나왔다 온 들은 

옥수수와 해바라기， 넓은 초원 그 위로 군데군데 양떼와 목동들， 소와 말의 어울림，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단지 이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다. 

정탐을 끝내고 이튿날은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 

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들판의 사람들， 길가의 사 

람들 모두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물에 빠지고 온붐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마 

음이 기쨌다. 팀원들의 수고7냉말 아름다웠다. 목동들에게 양몰이를 해 주면서 풀 

을 베는 청년들에겐 같이 풀을 베면서， 밭에서 풀을 뽑는 아낙들에겐 같이 풀을 뽑 

으면서복음을전했다. 

먼 곳으로 왔기 때문에 빵과 물로 점심을 대신했다. 두 분의 운전기사를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말문을 트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믿 

음의 식구였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소개시켜 주지 않아도 주님의 섭 

리에 정말 놀랐다. 믿음의 식구임을 알고 난 뒤로는 기사들이 통역관이 되어서 전도 

에 동참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전도이기에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그 넓은초원 위에서 마지막 이틀동안은동네에 들어가서 마음을졸이며 전도하 

였다. 이처럼 1대 1 선교사가 되어 죽어 가는 많은 영흔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였다. 내가 만난 특별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한 청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주고 꼭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는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목이 메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누구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땅에 뿌린 씨앗 

이 모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앙명자 (권사， 12교구) 

• • •••• 

귀중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저희 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그 땅의 많은 사람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변 돈이 생기느냐고 묻습 

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는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의 영흔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닫 

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 
다.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사울이 바 

울 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 달라고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마을에 들 

어갔습니다. 집 에서 나오는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전도지를 보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 

니다.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 사진과 성경，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 함께 찬양을 하였고 아저씨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5:.7} 끝나고 아 

저씨의 성함을 물어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며 뭔가에 

무척 놀란 듯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당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고， 우리는 아쉬움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오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시험하고 우리들의 사역을 마귀가 방해하 

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영흔들을 통해 영광받으실 것이고， 그들을 우리처 

럼 하나님을 알지 못핸 영흔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치열한 영 
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엿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신 하나 

님께감사드립니다. 이주영(대학부) 

주낀흥헌 2005년 9월 25일@ 

‘주께서 보"'171에 상히 좋았더라” 

처음 사역이라 두려움도 컸고， 인간적인 나약함도 있었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믿음으로 선교지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첫날 사역을 주 
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튿 날보다 셋째 날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날로 날로 

새로웠고 더더욱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이번 사역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고， 살아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부족한 

내게보여주셨다. 

사역 셋째 날， 그 곳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어리고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 

만 그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로 그들에게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의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팀의 한자매의 얼굴에서 광채가났고，그눈빛에서 그들을향한진정 

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 때 ‘바로 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 

각이들며，나에게확신이생겼다. ‘정말살아계신주님，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숙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가벼웠다. 

항상 우리 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구름기퉁과 불기퉁으로 역사해 주 

시는와중에 선교지의 하늘은정말높고푸르렀다. 구름은마치 조각한것처럼 정말 

진풍경이었다. 그풍경을감사함으로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 구름조각들이 모이며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펼쳐서 안위해 주었다. 그 

위의 구름에서 예수님이 정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 

보고계셨다.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은 심히 미약하나， 그 • 
땅에 뿌린 씨앗들이 주님의 열매들로 자라나서 ιt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열매 J걷 
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능-

전진영 (성도，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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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홉 l뭘l뿔훌훌| 

.
넬
리
 디
의
 
허
〕
 
미
니
 

.
톨
l
 으
」
 
요
。
 
서
「
 

l
원
i
 나
디
 
미
씨
 
。
E

l 
훼
 폐
 
체
끼
 

볕
 패
 뺨
 패
 

-
-
-
m
ω
 ?( 

꺼
”
 

9월 26일(월) -10월 4일(화) 7교구 4지역 장길남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9월 26일(월) -10월 5일(수) 12교구 8지역 이병영 9월 28일(수) _ 10월 7일(뢰 

9월 26일(월) _ 10월 5일(수) 16교구 4지역 홍원석 9월 29일(목)-10월 8일(퇴 

9월 27일(훼 -10월 6일(목) 10교구(추개 김현배 

흥 연'lH J. f역 중인 신교팀 

깨범.멜훌111톨뻐ll률훌l혈휠. 
9월 20일(훼 -9월 30일(금) 14교귀추개 홍현희 9월 23일(금) ‘ 10월 1일(퇴 청년2뷔5) 최우근 

9월 때일(화) - 9월 30일(금) 14교귀추개 이근호 9월 24일(토) ‘ 10월 3일(웰 5교구(추개 김영숙 

9월 21 일(수) - 9월 30일(금) 1교구 8지역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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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도작안섣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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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목) - 9월 20일(화) 유Of부 이세영 9월 16일(금) _ 9월 24일(퇴 청년2뷔6) 정재영 

9월 15일(목) _ 9월 20일(화) 정년1뷔:8) 문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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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버리셨나 

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 

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091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도우소서" (시 22:1 ,19). 

2005년 3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목표의 불확실성; 그 

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 ，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심정에서 보게 된 시편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 때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옆 

에 계시면 ‘내가이렇게 힘들때놔두실까’하는생각 

에 의심마저 들었다. 혼자서 ‘주님 버 리지 마세요. 너 

무 힘들어요. 잡아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때 주님은 또 다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나에게 위강} 되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 지금까지 지탱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점점 지쳐가기 시작 

했다. 영적으로나육적으로나 

/ 

후만흥헌 

간풍과 나눔 

다 U fI의 믿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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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수시 모집에 모두 떨어지고힘들게 2학기가시 

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예배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아 

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제 였고， 그 힘으로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마 

음 한 구석에 나는 주님의 군사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십자가의 길 

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 

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생각하며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수능이 70여 일 정도 남은 시점 

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저마다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능에서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가 아니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 

을가는과정일뿐이라고여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고 항 이런 나에게 주님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 깨우 

쳐 주셨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알 

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1예루살렘으로 향 

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 

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상 그 목표를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공부를 합니 

다. 그 길을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작은 목표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만일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명령이 있는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거나 

내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타협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제 70여 일 남은 수능 때문에 ‘잠시만 주님 ， 수능만 끝나면 정 

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을께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며 

타협하고말았다. 

주일만 되면 학원으로， 독서실로 모자란 공부를 하러 바삐 가는 친구들을 보면 안 
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장} 
잘알지못하는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서 돈많이 별고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 

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옴이 힘들고 영이 지쳐 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타협하는 것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나뿐만아니라지금나와같은상황에 있는친구들도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우리 

들에게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이고 진리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시편 23편 

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기간을 잘 이겨 나가길 기도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 
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낙담하지 않고 항상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다니 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저와 

모든 고3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십자가파워로! 

이지연(고등부) 

내l' 느꺼등 fttf ’캉등? 

“말씀이 살아 있는 청년부 조혜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은혜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영 
“살롬~ 하고 방긋 웃는 인샤’ - 김 연신 

“시원한 가을 날 높고 푸른 하늘 같은 청년부， 추운 겨울날 늑대 목도리 같은 청년부 장은미 

“집회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 말씀과 교제가 좋고 은혜가 넙치는 곳 유하나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아쉬운 모임 김소희 

“인생의 치열함을 경솔히 들어내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사람들의 모임 이덕용 

‘청년부’ 라는 세 글자를 머리에 떠올리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를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 좋은 

사람과의 건전한 교제가 있는 곳? 쉽을 얻는 곳? 청년부는 하나지만 아마도 개인이 느끼는 이 모임 

은제각기 다를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모임은공동체의 모습은어떠한것이며，우리 

의 청년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가 청년부를 어떠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통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님 ! 당신은 우리가 이 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7’ 

이 질문에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청년부 공동체에 폼을 담고 집회에 참석하며 

더 나아가 이 선한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을 확신한다. 

80년생 이하 동기들이 헌신집회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집회를 원하시며 이 선한 모임을 향 

한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80년생 이하 동기들의 마음처럼 충현 
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고자 할 때 ‘충현’ 이라는 글자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지어지리라 믿는다. 

(청년 1부문서텀) 

미으 
r= 1:) 

이슬기(고등부) 

2학기가 시작 되었다. 벌써 반 년이나 지났다니 돌아 

보면 후회가 참 많다. 처음에 다짐했던 일들 중 공부 잘하 

기， 전도하기， 학교 생활 문제 없이 하기 등 .. 계획 세웠던 

것을 의지가 약해서 많이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도 처음에 

는잘해 나갈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중학교 생활을잘보 
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항상 처음에 가지는 긴장감 때문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 

지만 처음 경험하는 중학교 생활치고는 쉬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니 담대해졌고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 예수님이 함 
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중등1부의 면려회 활동은나를더욱단련시켜 주었 

다. 면려회에서는 예배 후 모여 말씀의 은혜를 다시 나누는 

데， 말씀을깊이 새기기에 좋은소그룹이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게 좋아졌다. 교 

회에 오기 좋아지니 기도를 많이 하 -

게되어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 
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만큼 힘든 

일도 많겠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생 

겨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jrr-'~;껴얀평 -

정다은(중등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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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회 랑방 GÞ 초둥부파λ}회 

예쑤냥의 øl음， 교λ}의 øl옴 

추님은 어린이들을 Af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게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안다고 자추 일려 추신다. 지금은 

어른인 우리도 예선에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를 돌아보면서 부맨| 먼지를 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른이 되 

고야 gF갔다. 믿음의 때가 묻은 것을 부끄러임하는 어른들은 추님 

의 부댄씨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들 

을 섭기언서 어린이들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초등부는 어떤 부서El가요 ? 

초등악교 3-4악년 악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부의 표 

어는 믿음으로 니아가는 선국일꾼 입니다 280여 영의 어린이틀 

으예A니의마으으가지 b2분의교사들이섭기고있습니다 (션영 금 T 口 디 E 

싱 3t로， 부장) 

초등부에서 부강의 역할은 ? 

서셋니드이 어리이드으 차 서기느 거이 의무라며 저느 서새니 
。 근 L 근 22D " L A - '---' 1 

도이 어리이드으 차 서기 수 이도로 그드으 서기고 이스니다 . (이 
2 2 2 口 2 I M--ì --22 

승영 권사， 부감l 

신gl부에서는 어떤 및을 하는지요 ? 

교외에 처음 온 어린이들을 잘 양육아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으 
로 저차하느 이으 도스니다 (마여미 Alg과 과장j 

。-， 'L 22 닙디 

안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초등부는 어떤 기간잉니까? 

유치 , 유년부와 달리 자의식이 생기고 자주적인 믿음응 가지는 

때입니다 (요캉의 . • 교사l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임니다 아주 중요안 시기엽 

니다 . (요애십， 교무처장j 

초등부 교사7f 된 옹기는 ? 

저는 어린이들을 아주 좋아앙니다.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백 

지 간이 깨끄아 아이듬에게 보으용 시어 주고 시어스니다 . (아젓 E ' "A L I '2 ,, - .. -，디드 '-n M t::I " "LO 

우，교사l 

진구들이 많이 있는 부서를 떠냐， 추님의 인도에 운종아니 조등 

부교사가됐습니다 . ( 깅신영， 교사j 

교사로서 맏은 션f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안 냐온 아이들도 중요아지만 지금 자리에 앉은 아이훨|게 조 

섭을 망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아는데 초섭을 맞줍니 

다 . (요캉의j 

가르치는 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족안 부분이 많기 때문 

에 기도아면서 열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r glfl영l 

성급하거| 뱃는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아면서 용냐물。11 물 얀 

마음으로 압니다 또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제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로 임아고 있습니다 (안장우 j 

초등부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연? 

가시 어느 모스어|서 켜소요 배￡니다 . (오캉의j -, IlAL- t::I 디 L2 디 

복음을 위애 땀을리는 섣생님들의 믿음을 보연서 늘 도선을 받 
습니다 . (01응영) 

보으으 의시 어이 바아드이느 어리이드으 보며 어제냐 부러욱 
22 -- L L --" -----, I 디 

을느씹니다 . (오애싱l 

어제가느 마쓰요 드고 우느 아이어|게 우느 이유르 묻어더니 ‘자 
E 口 2 C ’ L ' I W 11 I L - I 11 2 2 사 

시의 부모니이 저콕에 모 가까 봐 ￡다’느 마으 드고 그드의 수수 ’ 기 A 2 ,---,t.:.. ' L22C 근 1 

아 시아으 보아스니다 . (마혀of) 
L 02 

아이들이 저를 많。IA뺨H 줍니다 먼저 인사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여|를 암께 냐늄니다 ( 값l영j 

그들의 깨끗아고 솔식만 마음을 보연 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야 겠다고 생끽뺨니다 안면 그 아름다운 아이들도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건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멸요하다는 생각을 아게 되었습니다 (안정우 ) 

치단 l연 동안의 쩔질을 소개'ôH 주십시오. 

악교 선도를 열심이 애서 여려 영을 결신케 아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생들어|게 꾸준이 줄석을 독려아였습니다 또 추일에만 

선생님이 아니라 주웅어l도 늘 어린이들어|게 복음을 선쨌습니다 

(석영식)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부를 비롯안 모든 교육부서어|는 십자가 

의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께서 자녁틀을 연령에 망 

는 교외악교에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로 지원애 주십시 

오. (2.애잉j 

어린이틀을 늘 옆에 두고 말씀을 가르지고 싶은 여바님의 마음 

을 읽고 그 일을 위임받은 일꾼들， 초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 

들을 무릎 위에올려 농은 주님의 모습을 상$Ht따. 

(펀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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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씀 

레리아 네일러 모리스뼈a naylor Morris, 1862~ 19잃)가작시 작곡한초량가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서 행쨌던 일들을환상으로본 것을찬양한것이다 01 찬송의 작시자모리스 여λ}는환상속에서 이 갈릴 

리 호수를보았고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몇몇주요사건들을환상속에서 본것을찬송으로옮겼다. 

1절은 작시자가 환상 속에서 파도가 살랑거리는 아름다운 갈릴리 해번에서 뜸띈 무리들이 낯진 사람인 예 

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소경이 눈 뜨고 절름발이가 걷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갈 

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버/푸신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을 쓰고 있다 

후럼은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슴l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모할 주님으 

로 또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구주로 섣길 것을 tJ엉t한다 또한 4절 후럼을 통해서는 

주님을 내 친구로 또한 그분이 LH 구주임을 다서 한 먼 :mJ한다 
2절은 이 죄인을 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잊을 수 없음을 말하먼서 그분꺼/서 십 

자가를 지시고 울과 II.I를 다 흘리신 그 글라운 사랑이 바로 나의 죄짙을 물어 주시기 뮤함임을 찬 

양한다 

3절은 바료t과 울결을 잔잔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플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잉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mJ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잔한 

음성을 듣고 의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4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료l 모든 엉흔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주님의 십자 

가 구속의 은혜가 잉할 때 맘에 펑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핑안함을 가지끄 주님 명하신 복음 전 

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꺼/ 하신다 그 플라운 주님을 마음에 모실 것을 ?J하거/ 권면한다 

오늘 우리도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런 소밍에 
없는죽음을후빼 걸어가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니갈수 있다. 충현의 모든성도가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임을확신하며 이 놀라운구속의 은 

혜를찬양하자. 
(찬양위원회) 

새 가 족 을 환 영·합-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2660 조혜연 9 청년2부 임앙진(1 ) 2673 황가영 19 고등부 홍은기(3) 

2661 어나영 19 대학부 장우민(3) 2674 안기증 10 청년2부 정미숙(12) 

2662 오정희 14 청년2부 2675 반나트 19 외선부 최정왼6) 

2663 노태굉 19 청년1부 정진호(1 ) 2676 리타낙 19 외선부 이순기삐 

2664 김희자 7 징년3부 김현절떠) 2677 인디비 19 외선부 이연귀:6) 

2665 김인숙 4 장년2부 권명원:4) 2678 소키홍 19 외선부 양옥재에 

2666 이만조 5 소망부 박광석(5) 2679 나티라카 19 외선부 서싱러때 

2667 장석주 2 징년1부 전우석(2) 2680 누완 19 외선부 서상권1에 

2668 횡정노 6 청년2부 이진궈6) 2681 구마라 19 외선부 서상러13) 

2669 김도현 19 중등3부 2682 크리산 19 외선부 서상권1 3) 

2670 이정덕 6 ε번3부 할용식(6) 2683 ~뱅숙 13 장년3부 김군재:6) 

2671 공영진 10 정년1부 문영숙(1 0) 2684 김한수 17 대학부 김영조(1 7) 

2672 서정이 19 고등부 김잔디(2)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0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양 



저1856호 주낀흥헌 

교피소석 

<<D 2005년 9월 25일 

~ .. 
o 지도의 앓휩충흰 

의 딸) / 10월 1일(토) 15:30 
탑웨딩갤러리 

3 김윤직 군 (유지춘 집사의 
아들， 11교구)과 이정미 양 
(이종길 성도， 채향숙 성도 

웅암 감리교회) / 10월 1일 
(토)13‘30 서울 여전도회관 
김마리아기념관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심X까복음의 통로로만 λ}용빼 주시고， 영육 

간의강건함을주소서 .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01 십Z까 복음으 

로 깨어지며， 말씀대로살。p판 예수그리스도 

의종이 되게 하소서. 

rm 20051건어1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 

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 

를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 

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 

라예수그리스도안에서 서로격려하고함께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a 모든새기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해l 

고 십자가복음을확신하며 믿음 뺀l서 자라게 

i남:서 

1Zl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괜l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관리할수있도록성령께서 인도웹:서 

.2005년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기 간 2005, 9, 25(오늘) N 2006, 1, 29(주일) 
시 간 1510-1630 내 용 초급， 중급1 고급 

장 소 저12교육관 1층 에바다부， 코이노니아홀 

수강료 무료(교재비 별도) 

접 수 에바다부(내선 416번) 

·인수집사회잔앙연슴 
기간 9월 25일(오늘) N 11 월 6일(주일) 
시간 : 15:30-1630 장소 . 교육관 307호 

.음영실카메라봉사자모집 
자격 : 만19세 이상 님 여 교인 
문의 · 음영실 (내선 224번) 

총동원 집회 및 수련회 안내 

• 정년1 부 영온 A'랑의 달종동원 집회 l 정년2부 종동원 초청 전도집회 
· 일시 : 10월 1 일(토) 오후 5:30 일시 :10월 2일(다음주일) 오후 12:10 
장소 : 제2교육관 4층 · 장소 : 제2교육관 201호 
대상 · 정년1부 대상자 전체 (민 34세 이하 미혼 주찌1 : 하나님의 사링 

• 정년1부 수련회 • 안수집샤효l 부부 수련회 
기간 : 10월 2일(다음주일) N 3일(월 일 자 : 1 0월 1 일(토) 
장소 : 충현기도원 (찬앙예배 후 교회 출발 시간 : 오전 7:00-오후 2:00 

“주 찌1 :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 1616) 장소 충현동산 (07 ’00 교회출발) 

의 남편 ， 1 7교구 서현구 

역) / 17일 별세 ， 19일 장례 

결혼 

1 박은기 군 (박홍규 장로， 
백영기 권사의 아들， 2교 
구)과 신진영 앙 (신동현 

장로， 임삼순 권사의 딸， 
제일성도교회， 19교구) / 
30일(금) 15:00 갈릴리흘 

2 신영민 군 (신현길 집사， 
이학자 권사의 아들， 18교 

구)과 임재연 앙 (임종운 
집사， 정경숙 권사의 딸， 

모임 
1 권사호1 4지회 월례회 

일시 :28일(수)1부 예배 후 

εh쇼 :갈릴리훌 

수요2부 예배 • 금요집회 시간변경 
오후 7AII>뭔|써 7시로변경， 다음주수요일(10월5일)부터 적용 

10월 5일부터 수요2부 예배와금요집회 시간이 변경된다 
기존보다$분잎당겨서시작되므로종현의모든성도들은착오없7 1 ~딴다 

10월 주일 및 수요예배기도담당 

워E 。금! 주일예배 (장로) 찬앙 예배 수요예배 

II m IV V 
(안수집사) II 

김연근 진학래 임창식 김창국 함철주 현준봉 신정순 이형수 

10. 
9 전은배 김신국 진홍용 iJ주 o 서 '-' 전홍렬 백봉선 김차금 이형숙 

16 서「여 。치「 안동현 전계식 이달옥 김환기 김성호 김향자 김영란 
23 구재완 기디혀 。고」 장철환 황의만 고제송 윤석민 표복심 이문구 

30 송두섭 장승규 최윤덕 박철구 임무천 3:ζ무ι스 ’ 왕유남 현경남 

캠직 (엎면허 1종소지자 

설비 및 전기가술 경험지) 

세례교인 

X핍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추천세타교엔 

4. k힘찌닮{ 서울시 깅셈구 역삼동 665-1 
사무국 'lr02행2짧XX#，때3) 

충연기도원직원모집 

1.보집부문 

2 자 격 

3제줄A힘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9/29(목) 

김성훈/이 인영 

10/2 (주일 ) 

하종철/이옥주 

9/30(금) I 10/ 1 (토) 

최종철/이호일 |류병희/홍순애 
9/26(월 ) I 9/27 (화) I 9/28(수) 

설교자/기도자 |정현민/김은철 | 이정훈/백종현 | 김태석/장영환 l톨lI'~톨힐믿흩페. 

• 

날짜 예 배 찬 앙 사회 기 도 설 교 

9/ 28 수요 I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호산나 찬양대) 조규호 이축희 평강이 있습니까? (녹 24 :36-39) 임현덕 목사 

9/ 28 수요 II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실로암찬양대) 이경준 김계희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 6:60-69) 황진섭 목사 

9/30 금요집회 9교구 /소프라노 김숭희 / 안수집사 중창단 김영훈 양재웅목사 

10/2 주일 I 〈예배 전찬양〉 정생영 김연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8:27-30) 이정훈 목사 

10/2 주일 II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외 / 트럼엣 이영훈(임마누엘 오케스트라 ) 정충신 진학래 너희는나를누구라하느냐 (막 8:27-30) 이회식 목사 

10/2 주일 m 다"1 사신 구세주 외 / 소프라노 김희연(할렐루야 찬양대 솔로01스트) 류병희 엄창식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8:27-30) 김성관 목사 

10/2 주일 N 참 아름다워라 외 / 비올라 신민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나광영 김창국 너희는나를누구라하느냐 (막 8: 27-30) 장 훈목사 

10/2 주일 V 주하냐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테너 이병진(엠엘 찬양대 솔로이똥) 김준회 함철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8:27-30) 최종철 목사 

10/2 주일찬양 벤엘 남성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 아멘 찬양대 여국근 현준봉 거룩한 땅 (행 7:29-33) 김성관 목사 

예배담당 안내 (9/28-10/2) 

[ 절二 a 는· 분 · 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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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애 
10.교구 

조옥자 
7교구 

김정자 
17교구 

한성임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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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19，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8교구 

류진희 
9교구 

박인기 
때H메부 

나광영 
11교구 

김익환 
13.교구 

하종철 
18교구 

조규호 
14，교구 

김준희 
8교구 

김태석 
중등2부 

한영준 
12교구 

안태순 
18.교구 

전은희 
16，교구 

이복순 
19교구 

옥미자 
새71족앙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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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교구위원회 

여국근 
외선부 

고광환 
1교구 

이희식 
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경준 
15，교구 

정성영 
9교구 

. 우|임목사 김성 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징 

별세 

1 김교순타교권사 (이명옥성 

도의 모친， 2교구 이화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2 김병태 타교집사 (김순옥 
집사의 부친， 김은석 집사 

의 장인， 2교구 논현7구 

역)/15일 별세， 17일장례 
3, 정국환 성도 (강춘희 집사 

그
「1
자
。
 
끼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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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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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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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남 
건축위원징 

진흥용 
행정위원징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제1교육위원징 

이갑재 
기획위원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징 

엄필성 이 훈 
의료신교부장 친앙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구징 

최무길 
째징위원 

안종욱 
김써원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 분 시 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보」 다 9 

주 일 예 배 m 오전 11 :00 
보」 단 U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r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보L 다 u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보」 다 u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신동자 융인숙 
1교구 3교구 

이옥주 김말자 
5교구 6교구 

강덕필 최문실 
14교구 11교구 

이수경 김정희 
새가족Sk육부 15，교구 

임태주 강영미 
4교구 소밍부 

김환기 
9교구장 

김구형 
제3교웹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이달옥 
재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잉0뉴엘친g때징 

김영달 
봉싸|원징 

정청길 
얘빼위원 

ZI 여〈 
。T

동신부징 

함철주 윤석민 
i렘요때부징 힐셜루O앤앙대징 

황의만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장 

박철구 
전도위원 

김영은 
빼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김단용 
딩회부서기 

이형수 안똥현 
진도위원징 새펙똥부장 

짧
 
網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깅써원장 새1댄뽑부징 제2교육위원징 

박덕양 
짧2부징 

노영한 
15교댐 

강철형 
18.교댐 

이계인 
O앤친잉때징 

최지융 
10교구징 

고제숭 
6교구징 

이정우 
징번3부징 

원웅철 
1찍구징 

- 이실호 
관리부장 

신상수 
14교구정 

장철환 
11교구정 

최윤덕 
신교위원 

구 분 시 간 징 -끼L‘ 

청년 2 부 오후 12:15 저1] 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흘 

사 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l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흘 

구 분 시 간 장 -끼L‘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저1]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김중선 
8교구징 

김창국 
A녕부징 

김연근 
기브리앨잔g때징 

안석현 
5교구징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 송요한 

김형곤 
유년부싱 

써
닙
 
댐
 

A한
 쟁 

전계식 
대학부징 

구재완 
끼드닝지 
‘。 l 。

김신국 
뚫2댐 

λ，~ <>lλ1 , 0 , 
*드닫자 
~OT。

진학래 
유지램 

전은배 
~1님자 
õõ lT。

김은철 
예배위원 

장숭규 
소년부정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1 힌디어l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니age are available at the 티even 0' clock Wors에p Service, 

and Sri 벼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이 ce 


